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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올해는 6ㆍ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임. 6ㆍ25

전쟁은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민간인

및 군인 사상자, 수십만의 전쟁고아와 천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발

생하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민족사 최대의 비극임.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현 정전체제의 원인 역시 전후 북한의 끊

임없는 군사도발과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기인한 것으로 북한이

‘한반도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존속이 불가피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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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22년 총 37회 79발의 탄도ㆍ순항미사일 발사라는 역대 최

다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며 분단 이후 사상 처음으로 NLL이남 해상

에 탄도미사일을 탄착시키기도 했음. 금년에도 7월 27일 기준 총 17회

34발이상의 탄도ㆍ순항미사일과 우주발사체로 위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등 도발의 수위와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술핵무기,

핵수중무인잠수정 등으로 대남 핵공격 의지를 피력하며 추가적인 군

사 정찰위성 발사와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북한에 대해

비핵화와 함께 미사일 및 정찰위성 발사 등 일체의 군사도발을 중단

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6ㆍ25전쟁은 북한의

불법 남침 전쟁임을 재확인하고, 북한 당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 정세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의 거듭

된 군사도발과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서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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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에 대해, 남북한이 무력 불사용에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9.19

남북군사합의와 핵무기시험ㆍ생산ㆍ보유를 금지한 한반도 비핵화공

동선언을 준수할 것과, 남북 및 관련국이 북한의 핵폐기 및 사찰에

합의한 제네바합의, 9.19공동성명, 2.13합의, 10.3합의, 2.29합의, 4.27

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6.12싱가포르공동성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에 고통받고 있

는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고조

시키고 있는 북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군사 정찰위성

발사 및 탄도ㆍ순항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거나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할 뿐임은 물론 향후 발생하는 모

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이 이완되기

는커녕 오히려 더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

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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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북한

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

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의 길로 북한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국회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북한에 대해 비핵화와 함께

미사일 및 정찰위성 발사 등 일체의 군사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긴

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함.

국회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

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군사 정찰위성 발사 및 탄도ㆍ순항미

사일 도발을 계속하거나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

멸을 초래할 뿐임은 물론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

국이 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함.

국회는 북한에 대해, 남북한이 무력 불사용에 합의한 7.4 남북공동

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남북공동선언, 9.19남북군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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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핵무기시험ㆍ생산ㆍ보유를 금지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준

수할 것과, 남북 및 관련국이 북한의 핵폐기 및 사찰에 합의한 제네바

합의, 9.19공동성명, 2.13합의, 10.3합의, 2.29합의, 4.27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6.12싱가포르공동성명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함.

국회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

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

상의 길로 유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안함.


